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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과 진로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7차(2017)

년도 데이터에서 1,079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구조방정식과 Bootstapping 등의 분석방법을 통해서 검증했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

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진로태

도는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간에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키워드 : 다문화청소년, 우울, 학교생활적응, 진로태도, 삶의만족도

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and career attitude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For the purpose, 1079 subjects 

were selected from the 7th (2017) data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and the 

data collected were verified through analysis methods such as structural equation and Bootstrapping 

analysis. The results founded are as follows. First, the depres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as 

shown to decrease their life satisfaction. Second, school adjustment played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ird, 

the effect of depres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on the life satisfaction was partly mediated by 

their career attitude.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practical programs and policy alternatives to 

enhance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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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본격적인 흐름 속에서 우

리나라는 국제결혼이민자나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

민 등의 증가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

었다. 특히,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상이한 사회의 문화

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의 증가가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147,378명으로 전체 학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의 46,954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숫자이

다[1]. 다문화청소년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이들이 당

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면서 다문화가정 자

녀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더불어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상이한 문화적 특성

과 가정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 자녀는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따돌림이나, 편견 등의 차별적 인식에 직면하여 자신의 

삶에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다[3]. 실제 청소년의 행복

감을 비교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청소년의 행

복감(3.06점)이 비다문화청소년(3.38점)보다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4].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을 비교한 연구

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은 7점 만점에 5.32점으로 비다문

화청소년의 5.94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5].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삶의 만족도는 인생에 대한 보

다 적극적인 태도와 열정, 통합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이들의 삶에 대한 

열정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제의 필요성에 대

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주

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당면한 사회, 경제적 결핍이

나 문제에 집중되고,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

하다[6]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환경 부적응이나 

결핍의 관점에서 벗어나 삶의 주관적인 평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청소년의 긍정적인 심리 발전과 실제 현장

에서의 사회통합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7] 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

극적인 태도를 기르고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에 관심을 갖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심리

요인 중의 하나는 우울이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사회적인 차별의 경험이 비다문화청소년에 비해 훨씬 

다양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우울감도 더 높게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다. 실제로 다

문화가정 청소년은 비다문화가정 청소년보다 차별이나 

학교 폭력과 같은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우울감[8,9]이

나 두려움,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더 많이 경험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다수의 연구를 통해 우

울감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11,12], 우울이나 스트레스, 불안의 심리적 

요인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혀졌다[13,14]. 이처럼 높은 수준의 우울이 삶

의 만족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감이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최근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우울 변인의 매

개효과를 검증한 Cho et al.[15] 연구를 통해 다문화청

소년 집단에서도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음

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아직 관련 연구가 미흡한 상태

이고 관련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들이 축척되고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울감은 청소년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 평가뿐 

아니라 학교생활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논의된다[16]. 청소년의 심리적인 장애나 우울감이 학

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 [17,18]에 

따르면,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고, 학업성적도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9].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수행되

어야 할 주요 과제로서 청소년기뿐 아니라 이후 성인기

의 지속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20]는 점에서 특별

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의 많은 다문화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구성

하는 여러 영역에서 언어 문제나 집단따돌림, 사회적 

소외감 등의 차별과 학교생활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

[2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은 정서적 위해요

인인 우울감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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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으로 인해 낮아지고 어려워진 학교생활적응은 다문

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부정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생활적응은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22], 학

교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심리적

인 만족을 통해 삶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최근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24,25]를 일부 

살펴볼 수 있으나,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우울

감과 학교생활적응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시도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주목하면

서 과거 한국어 습득이나 학습능력에 집중된[26] 학업

적 관점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

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나는 진로태도이

다. 진로태도는 진학여부와 전공 선택, 기회의 불확실성

에 대한 평가, 직업선택의 확신 여부 등 학생들의 학업 

및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해 확신

을 갖게 되는 정도를 의미한다[27]. 청소년 시기에 긍정

적이고 구체적인 진로태도를 갖추었다는 것은 미래의 

희망과 꿈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을 뜻

하며,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미래사

회에서 성공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중요한 자원

이라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청소년의 진로발달 수준과 진로정체감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관련을 맺거나,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8,29]. 진로태

도는 불안이나 두려움 등의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30-32],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인 좌절감에 빠지는 우울감과도 연관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진로정체감은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 웰

빙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고[33,34], 

따라서 향후 미래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태도

를 갖추고 있으면 삶에 대한 만족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비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다 우울감과 

진로태도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

하려는 노력도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일반적

으로 다문화청소년은 비다문화가정청소년에 비해 직업

의식이나 진로발달이 낮고, 진로결정에 대해서도 어려

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33,34] 있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삶의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

고, 특히, 학교생활적응과 진로태도가 우울감과 삶의 만

족도간의 영향관계에서 어떤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이런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명확하고 확고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진로태도를 정립하고 학업성취나 

교사 및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과 같은 학교생활적응 도

모를 통한 삶의 만족도 증진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토대로 제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은 삶의 만족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다문화청

소년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서 학교생활적응은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연구문제 

3]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관계에서 진로태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Fig 1 참조).

Fig. 1. Propo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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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중 2017년 7차년 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대상자는 다문화청소년 1,260명을 대상으

로 설문 조사한 결과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고

등학교 1학년 재학생 1,079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3 측정변수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 학교

생활적응, 진로태도 및 삶의 만족도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우울감, 진로태도 및 삶의 만족도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생활적응 변수 문항만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2.3.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Kim et al.[35]가 개발하여 Kim et 

al.[36]가 수정․보완한 것을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 

서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질문문항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이 문항 총합의 평균값으로 삶의 만족도라는 잠재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평균값이 높을수록 자신

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말한다. 삶의 만족

도 측정에 활용된 문항들의 신뢰도인 Chronbach’s ⍺ 

값은 .77로 나타났다.

2.3.2 우울감

우울감은 Kim et al.[37]이 개발한 문항 중, 우울한 

정도와 관계된 항목에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서 

활용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우울감의 질문문항은 ‘나는 

울기를 잘함’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우울감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감 

척도의 신뢰도인 Chronbach’s ⍺ 값은 .91로 나타났다.

2.3.3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학업 영역,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와 연관된 내용으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학업

영역은 Kim[38]이 개발한 척도 문항 중에서 4문항을 

발췌하고, 교우관계는 Hang & Kim[39]이 수정․보완

한 문항을 다문화패널 연구진이 추가하여 4문항으로 

만들어 활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교사와의 관계는 

Min[40]이 수정․보완한 것을 Jeong[41]이 재수정․보완

한 3문항이 사용되었다. 문항구성은 ‘우리학교 친구들

은 나를 잘 이해해 줌’ 등 전체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생활적응 변수의 Chronbach’s ⍺값은 

.90이다. 

2.3.4 진로태도

진로태도 척도는 Lim & Han[42]이 개발한 문항 중

에서 진로태도 결정성과 준비성 각각 4문항을 발췌하

여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 수록된 것을 활용하였다. 

질문문항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

려움’ 등 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타당도가 0.4보다 낮은 문항인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고 싶음’과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 주었으면 좋겠음’을 제

외한 최종 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진로태도 값이 높을수

록 향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명확한 결정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진로태도 변수의 Chronbach’s ⍺값은 .72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와 관련된 요인들의 특성과 상관관계, 인과관계 및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25.0과 Amo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자료

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인 다문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

석 및 각 변인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다

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 학교생활적응, 진

로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 학

교생활적응, 진로태도 간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와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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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인 다문화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50.0%로 같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47.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졸 이상은 

41.7%, 중졸 이하는 10.6%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출신 국가를 보면, 일본이 36.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다음으로 필리핀이 27.2%, 중국(한족, 조선족, 

기타)은 25.2%, 기타(베트남, 태국, 기타)는 11.4% 순

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

도의 경우, 주관적으로 자신의 성적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59.6%), 만족하

는 학생은 40.4%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의 희망교

육 수준은 대다수 학생(78.0%)이 대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을 희망하고 고등학교 이하는 22.0%로 낮게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N=1,079)

Variable Section N %

Gender
Male 539 50.0

Female 540 50.0

Mother’s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114 10.6

High school graduated 515 47.7

Higher than university 450 41.7

Mother’s 

Nation

China 272 25.2

Japan 390 36.1

Philippines 294 27.2

Other

(Vietnam, Thailand etc.) 123 11.4

Grade 

Satisfaction

Satisfied 436 40.4

Satisfied not at all 643 59.6

Expected 

Education

Below high school 237 22.0

Higher than university 842 78.0

3.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Table 2 

참조), 우울감의 평균값=1.73, 표준편차=.55, 학교생활

적응의 평균값=3.77, 표준편차= 59, 진로태도의 평균

값= 2.82, 표준편차=.53, 삶의 만족도의 평균값=2.89, 

표준편차=.53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이 가장 높은 변수

는 학교생활적응이고 가장 낮은 변수는 우울감이다. 각 

변수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3과 10을 초과하지 않

아 정규성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① 1.00 3.80 1.73 .55 .35 -.39

② 1.36 5.00 3.77 .59 -.22 .18

③ 1.33 4.00 2.82 .53 .14 -.26

④ 1.00 4.00 2.89 .53 .12 .49

① Depression ② School Adjustment

③ Career Attitude ④ Life Satisfaction

3.3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

연구하고자 하는 도구 간 상관 분석한 결과를 살펴

보면(Tabel 3 참조), 우울감은 학교생활적응(r=-.45, 

p<.01), 진로태도(r=-.26, p<.01), 삶의 만족도(r=-.60, 

p<.01)와 모두 부(-)적인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

생활적응은 삶의 만족도(r=.38, p<.01) 및 진로태도

(r=.37, p<.01)와 정(+)적인 상관도를 보이고 있으며, 

진로태도와 삶의 만족도는 정(+)적인 상관도(r=.27, 

p<.01)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Coefficient

① ② ③ ④

① 1

② -.45** 1

③ -.26** .37** 1

④ -.60** .38** .27** 1

** p<.01, ① Depression ② School Adjustment

③ Career Attitude ④ Life Satisfaction

3.4 연구모델의 분석결과

3.4.1 측정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모형을 실제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본 

연구의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 학교생활 적응, 진로태도, 삶의 

만족도를 포함한 관측변수들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5124.11, 

df=399, p=.000, SRMR=.08, RMSEA=.11, CFI=.75, 

TLI=.73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가 적정

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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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향하기 위해 집중타당도가 다소 낮은 변수(반올림

하여 ß<0.5)와 SMC의 값이 0.5보다 낮은 변수를 삭제

하고 모형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모든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유의도가 

유의수준 5%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었

고, 적합도 지수와 개념 및 판별 타당도가 적합한 수정 

측정모형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각의 측정변수가 잠

재변인을 잘 반영하고 있어, 이후 경로를 분석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정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 수치는 =972.01, df=1

29, p=.000, SRMR=.05, RMSEA=.08, CFI=.93, TLI

=.91 등의 값을 보여주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

le 4 참조).

Table 4. Goodness-of-Fit Statistics

Index  df p SRMR RMSEA CFI TLI

Initial

Model
5124.11 399 .000 .08 .11 .75 .73

Modified

Model
972.01 129 .000 .05 .08 .93 .91

3.4.2 측정모형의 타당성

본 연구에 적용할 변인들의 단일 차원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적합지수

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타

당도는 주로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

타당도의 값으로 판단하는데 집중타당도(개념 신뢰도)

는 분석한 값이 0.7보다 크고 판별타당도의 경우 분석

값이 0.5보다 크면 적합한 것으로 설명된다.

< 개념 신뢰도 공식 >

개념신뢰도=표준화추정치  측정오차

표준화추정치

먼저, 진로태도 변수의 개념 신뢰도 값을 구하면 다

음과 같다.

진로태도=

            

      




 

진로태도의 개념 신뢰도 값은 0.86로 기준값이 0.70

보다 크게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한 결과 학교생활적응은 0.93, 우

울감은 0.95, 삶의 만족도는 0.93의 값을 보여 집중타

당성이 확보되었다.

판별타당성 평가 방법은 평균분산추출(AVE)값을 구

해, 그 값이 0.5 이상이 되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간

주된다. 

< 평균분산추출(AVE)값 공식 >

 

∑표준화추정치

, n= 관측변수의 수

먼저,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태도의 평균분산추출값

을 구한 결과 0.53의 값을 보여 0.5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른 변수들도 같

은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한 결과, 우울감은 0.59, 

학교생활적응은 0.65, 삶의 만족도는 0.69의 값을 보여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진로태도=

      

 

이와 함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근거로 잠재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행렬과 개념신뢰

도 및 AVE 값을 Table 5에 나열하였다. 그 결과 각 잠

재변수의 개념신뢰도 값이 0.7보다 크고 AVE 값도 0.5

보다 크게 나타나 타당도를 확보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각 변수들의 개념상관을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 변수

와 진로태도 변수간의 상관계수 값이 가장 낮고 우울감 

변수와 삶의 만족도 변수간의 상관계수 값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Table 5. Correlation among Latent Variables

Construct

Construct Coeffcient

convergent
validity AVE Depressi

-on

School 
Adjustm-

ent

Career 
Attitude

Life 
Satisfact-

ion

① .95 .59 1

② .93 .65 -.46** 1

③ .86 .53 -.37** .28** 1

④ .93 .69 -.69** .45** .37** 1

** p<.01, ① Depression ② School Adjustment

③ Career Attitude ④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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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구조모형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변수의 적합도와 타당도

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구조모형을 적용해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 

및 Fig. 2로 제시하였다. 먼저 구조모형 분석에서 표준

오차와 모수 추정치를 확인한 후,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파악하였다. 검정과 SRMR, RMSEA, CFI 및 TLI 지수

와 함께 지수의 적합도를 함께 살펴본 결과, =984.87, 

df=130, p=.000, SRMR=.05, RMSEA=.08, CFI=.93, 

TLI=.91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에서 학교생활적응과 진로태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구조모형의 검증결과는 Table 6과 같다. 구체적인 분

석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에 =-.57(t=-14.46, p<.001)만

큼의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울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둘

째,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16(t=4.94, p<.001)만큼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수록 삶의 만족도

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진로태도도 삶의 만족도

에 =.11(t=3.51, p<.001)만큼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

을 뜻한다. 셋째, 우울감은 학교생활적응에 

=-.47(t=-13.85, p<.001)만큼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우울감이 높으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고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우울

감은 진로태도에 =-.39(t=-10.28, p<.001)만큼 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이 높은 다

문화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명확

한 진로태도와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독립변수인 우울감이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과 진로태도 및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각각 21.9%, 14.3%, 50.4%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 분석결과와 추정된 주요 변인 간의 경로계

수는 Fig. 2와 같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우울감과 학

교생활적응 및 진로태도 변인 모두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검증되었다. 

Table 6. Estimated Model

Variable B ß S.D C.R.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56*** -.57 .04 -14.46

School Adjustment→ Life 
Satisfaction .12*** .16 .02 4.94

Career Attitude→ Life 
Satisfaction .09*** .11 .02 3.51

Depression→ School 
Adjustment -.59*** -.47 .04 -13.85

Depression→ Career 
Attitude -.48*** -.38 .05 -10.28

School Adjustment R2 .219

Career Attitude R2 .143

Life Satisfaction R2 .504

***p<.001

Fig. 2. Amos Test of Proposed Model

3.4.4 효과분해

연구모형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선행변인들의 총 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

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Table 7, Table 8과 

같다. 효과분해는 각 잠재변인의 비표준화계수 값을 가

지고 분석하였으며, 간접효과의 값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감은 학교생활적응에 =-.48(p<.05), 학

교생활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12(p<.05)의 직접효과

를 확인할 수 있다.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에서 학교생

활적응의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

에 ß=-.56(p<.05)의 직접효과가 있고, =-.06(p<.05)

의 간접효과와 =-.61(p<.05)의 총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학교생활적응 변수는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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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between Depression, 

Schoo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Path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Depression ⟶
School 

Adjustment
-.48* -.48*

School

Adjustment
⟶ 

Life 

Satisfaction
.12* .12*

Depression

⟶ School 

Adjustment 

⟶

Life 

Satisfaction
-.61* -.56* -.06*

*p<.05

Table 8.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between 

Depression, Career Attitude, and Life 

Satisfaction

Path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Depression ⟶
Career

Attitude
-.48* -.48*

Career

Attitude
⟶ 

Life 

Satisfaction
.09* .09*

Depression
⟶ Career 

Attitude⟶

Life 

Satisfaction
-.60* -.56* -.04*

*p<.05

둘째, 우울감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에 

=-.48(p<.05). 진로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09(p<.05)의 직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에서 진로태도의 간접효과를 살

펴보면,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에 ß=-.56(p<.05)의 직접

효과가 있고, =-.04(p<.05)의 간접효과와 

=-.60(p<.05)의 총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진로태도 

변수는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

계에서 부분매개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학

교생활적응 및 진로태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해 우울감

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

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감이 높아질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삶에 대

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감, 삶의 만족도 변수 

간의 관계에서 높은 우울감이 낮은 삶의 만족도로 이어

진다고 발표한 선행연구 결과[15]와 유사하다. 특히, 비

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비교한 

선행연구[43,44]에서 비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이 다문화 

청소년보다 더 낮게 나타난 결과를 함께 고려할 때, 다

문화청소년이 우울감으로 인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우울감이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울감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

활적응을 낮추는 요인임을 주장한 선행연구[45]와 교우

관계, 학업 및 교사관계에 적응을 잘하는 다문화청소년

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 Kim et al.[46]의 연구결

과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긍정적인 

삶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우울 감소와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함께 고려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

계에서 진로태도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우울감은 다문화청소년의 부정적인 진로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고, 낮아진 진로태도는 삶의 만

족도에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청소년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47]과도 유사하다. 또한, 청소

년의 진로정체감 및 진로발달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

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28,29,33]들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문화청소년

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원방안을 설계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진로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

록 진로개발이나 진로발달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교육․

정서․심리․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한 실천적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이나 좌절감 등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스

스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

회적 지원방안이 더욱 활발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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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문제에 대해 가정이나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조기 개입

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교육․진로지도․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시, 이들의 우울

감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시에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

니터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준비, 선

택, 계획, 결정 등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에 대한 지원이 다각도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

선 학교 교육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미래 진로 준비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진로체

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지도와 상담 과정을 통해 적

극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의식의 발전을 방해하는 진로

장벽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개별/집단 상담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형성

을 촉진할 수 있는 진로 교육적 지원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나아가 각 지역의 다문화교육지원센

터와 진로교육센터 간의 연계 협력 구축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 및 통합적 관점을 둔 진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과 태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

켜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이들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

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학업 영역 부분 교육

정책은 다문화청소년이 학습에 대해 좀 더 목표지향적

이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수준별 학

습지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정 내 학습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키는데 집중

할 필요가 있다. 다음 교사 관계와 관련하여, 다문화청

소년이 교사를 신뢰하고 학교 현장 내 다문화학생-교사 

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 간

의 현실적인 다문화 이해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긍정적인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또래관계 촉진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극

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비다문화청소년

에게는 다문화 인식개선과 문화적 민감성 및 다양성 함

양과 같은 교육을 시행해 다문화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

보다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 문화적 민감성을 갖고, 이중적 차별을 지양하는 

관점에서 논의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고등학

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특정 다문화청소년 집단에 국한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다문화청소년으

로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

의 발달단계에 따라 주요하게 차이나는 발달적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각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다문화청소년

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보다 체계적이

고 심도 있게 검증하여 각 단계별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은 하나의 통일된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지닌 복합적 집단군임에도 불구하고 단

일집단으로 분석했다는 점이 한계가 될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주 대상인 국제결혼 자녀뿐 아니

라 탈북청소년,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청소년, 중도입

국 다문화청소년 등과 같이 각각의 독자적인 특성을 지

닌 개별집단에 초점을 두고 독립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설정된 변수간의 구조방정식의 모형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나,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독립변수들을 연구모형에 반영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외생변수와 삶의 만족도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작

업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비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 데 있어 비다

문화청소년과의 차별적인 정책과 지원의 필요성을 검

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의 2017

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시점의 변인을 분석한 횡

단연구로 진행되었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포함한 

우울감, 학교생활적응, 진로태도는 학생이 성장하고 발

달하는 과정에서 계속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특정 시기에 국한된 횡단 연구가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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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할 수 있는 종단연구를 통해 변화를 탐색하고, 

변화과정에서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다 심도 있게 분

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시간의 차이를 통

해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 학교생활적응, 진로태도, 삶

의 만족도의 추이를 연구하는 다양한 후속연구가 진행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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